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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서울말에 나타나는 려듬의 형태와 구조흘 관찰 기술하고 그러한 리듬 
의 단위를 설청할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리듬은 억양의 분석에셔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제 안하려 한다. 
1) 리듬의 단우1 (Rhythm U nit) 
서울말올 들어 보면 한 문장(Sentence)을 이루는 낱말이나 낱말을 이루는 음절들이 쳐음부 
터 끝까지 똑같은 길이와 크기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또 아무런 끊낌이 없이 일율적으로 발 
음되는 것이 아니고 몇개의 토막S로 나다나는 것을 알 수 있다. ι 또 그러한 하나하나의 토 
막은 걸이와 리듬의 패턴이 같지 않고 죠금씩 차이가 있는 몇개의 유행으로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만일 운장이 위에 말한바와 같은 여러 로막으로 나뉘지도 않고 또 각 로막의 리듬패턴 
에 아우련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연 다음에 든 예문과같은 말은음절 하나하나가 모두비 
슷한 길이와 크기로 발음되어 마치 국민학교 일학년 어린이의 셔투르게 책 원는 것과 같이 
들랄 것이다. 
예 : 가) 언제 라도좋으실혜 가볍 지요. 
나) 어려운살립에공부를시켰읍니다. 
위 예문에서 낱말을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셔 쓴 것은 음절을 하냐하냐 또박또박 끊깅 
이 없이 발음하는 어련이의 음절중심의 리듬을 나타내기 위해셔이다. 그러나 서울말을 완전 
히 배운 어른들은 위의 예문을 : 
/언제 라도+'좋으실혜 +가/웹지요 
어/려운+'살립에 +'풍부를+시/컸읍니 다. 
와 같이 각각 세 둥막과 네 토막으로 나누어 발읍하는 것이 보통。1 며 위에셔 강세부호( / ) 
로 표시한 바와 같이 같은 로막에 들어 있는 음절 중에는 다른 음절보다 더욱 뚜렷하게 틀 
리는 음절이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서 (+)로 구분되어 있는 도막을 ‘려듬단위 (Rhythm 
Unit) , 또는 ‘말로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j'언제라도j， r좋￡실때/， j가/볍지요/， r살림에/， /시/컸읍니다/. 
등은 모두 리듬의 단위 즉 말토막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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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단위와 낱말 
문법적으로는 문장이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나 실제로 ‘업말’ (spoken lan-
guage)의 리듬과 억양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낱말이 문장구성의 단위로 모이는 것이 아니요 
리듬단위 또는 말토막이라는 단위.가 그러한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한 문장의 문볍척 
인 구성 요소는 종국척으로 낱말이라고할수있는 반면 그 문창의 입말로서의 구성요소는 
리듬단위 이 다. 그러 연 이러한 입말의 단위인 말로막은 문법적인 단위인 낱말과 어떠한 관계 
에 있는가를 살펴 기로 한다. 말로막과 낱말의 관계는 다음 세가지로 청리된다. 
가) 말토막과 낱말이 일치할 경우 : 
이 경우는 설명이 필요없다. 
예) /누/가+/왔니/ 
나) 말로막이 낱말보다 길 경우 : 
이는 말로막이 물 이상의 낱말의 결합요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 ) r아니 또+너어다 /가/ 
여기서 말로막 /아니또/는 [아니 ]와 [또]의 두 낱말로， /너어다가/는 [녁]， [어다] 
맞 [가]의 세 낱말로 되어있다. 
다) 말트막이 낱말보다 짧을 경 우 : 
이는 두 음철 이상으로 된 낱말이 하나이상의 말토악으로 나뭔 경우이다. 
예 ) r아+ 냐/， r몰+/라/ 
위의 예에서 한 낱말인 [아냐]와 [몰라]가 각각 한 음젤로 구성된 두개의 말로막으로 
나뉘었다. 
이와같은 말로막과 낱말과의 관계에서 두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낱말은 그 형태 
가 고정되어 있고 말로막 즉 리듬의 단위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길이에 차 
이가 있다. 여러 개의 낱말로 구성된 말토막은 길이가 걸어지게 마련이며 한 낱말로 되어있거 
나 한낱말이 더 작게 니뉘어 말토막을 구성할 혜에는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게 된다. 둘째로 
말토막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말의 댐포(tempo)이다. 대체로 댐포가 빠른 말씨에서는 
말토박 하냐에 여러개의 낱말이 포함되는 경향이 많으며 댐포가 느련 말써에서는 말토막의 
수가 많아지는 반연 말로막 하나의 길이는 짧은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멈포에 따라 말톡막 
의 길이가 짧을수록 또박또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며 말로막의 길이가 걸수록 불분영 
하고 침착치 못한 인상을 전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니 너 왜 안 갔어/ 
와 같은 동일한 문장을 
가) /아니+너+왜+안+갔어/(말로막 4개 ) 
나) /아니녁왜안갔어 / C말토막 l개 ) 
다) /아니너 +왜 안갔어 / C말토막 2개 ) 
와 같이 말로악의 수를 달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상과 태도를 달리 전달할 수 있음이 하나 
의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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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듬단위의 구조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리듬단위는 그 길이가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나 길이에 관계 
r 없이 리듬단위는 다음과 같이 그 구성적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리 듬단위 즉 말로막은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음철로 구성 되 어 있으며 반드시 그중의 한 
음절 에 캉셰 (stress)가 놓여 야 한다 
이 정의를 공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R: (SIS2S3 S") S (SIS2S3 S") 
(위에서 R: 리듬단위 (Rhythn Unit, S: 강세음절 s: 비강세음절) 
위의 정의에서 리듬단위의 최소형태는 캉세가 있는 음절 한개로 구성되며 그보다 긴 것은 
강세음철을 중심으로 앞뒤에 하냐 이상의 비강세음절이 연결되어서 구성됨을 알수 있다. 다 
- 음에 리듬단위의 예를 길이의 순서로 몇 개씩 소개해 본다. 
기) S: /아가/네왜/말 
L) SS: /사랑연구장군전화신문 
t:) SSS: /사람이/연구소/요리사잘해 라 
e.) SSSS: /사람들이 연구소에 /찰하시 요/양전하다 
0 ) SSSSS: /사람들에게 /연구소에셔 /잘들하시요 
l:l) sS: 지 /방， 보/리 , 수/도， 그/냥， 이 /봐， 기 /자 
λ) ssS: 이 지 /방， 그러 /나， 어 다 /가， 아니 /왜 
。 ) sssS: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사랑/아 
;ξ) sSS: 자/동차， 그/럴까， 그/럽다， 기/사가， 보/릅달 
숭) sSSS: 이 /바보야， 보/릅달이 , 기 /분파지 
격) ssSS: 왜 그/래 요， 나도/몰라， 누가/왔어 
E ) ssSss: 아니/왜그래， 이제/갑시다， 나도/몰라요 
31.) s .. . Ss ... : 제아무리/찰냐도， 왜그렇게/했을까요， 그래정말/겼어， 모르긴/몰라도요， 이아 
주머니의/천척이지 
위에든 예 이외에도 리듬단위를 이루는 강세음절 S와 비강세음절 s외 결합 유형울 여러가 
치로 나타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리듬단위의 리듬패턴 
위에서는 리듬단위의 음절적 구성관계와 그 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려듬단 
위플 이루는 음절간의 상호관계와 그러한 음절 전체가 이루는 리듬의 패턴을 고찰한다. 리 
듬 단위 내부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리듬단위내의 강세음절은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다른 버강세음절보다 걸며 음량이 크다. 
그러므로 강세가 없는 음절들은 강세음절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효과를 나타낸다. 
나) 리듬단위의 마지막에 오는 비강세 음철은 다른 비캉세 음절보다 걸고 혜혜로 현저하 
게 걸어칠 수도 있으나 다만 음량이 약한 것이 특정이다. 이와 같이 약하며 다른 바 강세 음 
절보다 긴 특성은 그 다음에 오는 리듬단위와의 경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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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우리 /좋아도+ 그/럴까요/ 
에서 첫 려듬단위의 끝 음절인 [도]는 다른 버캉세음절 (바로 그 앞의 [아]나 다음 리듬단위 ! 
의 첫음절인 [그] 따위)보다 길며 이것이 바로 첫리듬단위와 둘째라듬단위의 경계가 〔도] 다 
음이라는 표시이다. 그러냐 
b) /아무리 /좋아도요+그/럴까요/ 
와 같이 첫 리듬단위끝에 한 음절이 늘어낮다연 이혜 b)의 [도]는 a)의 [도]보다 짧￡며 b) , 
에서 가장 긴 비강세 음절은 [도]가 아닌 [요]로 실현되기 때문에 b)의 리듬단위 경계는· 
[요] 다음이 라는 판단이 나온다. 
또한 위에서 물흔 음절의 장단과 강약은 절대적이 아니요 상대적인 개념임을 강조할 훨요 
가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리듬단위 내에서의 특정을 종합하여 리듬단위의 리듬패턴을 공식화하면 -
단단단…장단단 ...... 장 
무로 나타나며 이를 음악기호로 대략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J'l J'l J'l .• • J'l.J) J'l ••• )> 
A와 』 가 음악척으로는 1: 3의 장단비율로 나타나냐 말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보다· 
는 장단의 차이가 있다는 표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몇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 .J) )> ( 'Ss) : 
/오후언제 이 자 
(L) .J) J'l )> ( 'Sss) : 
/오후에 /언제 나연구소 
(1::) .J) 껴 J'l )> ('Ssss) : 
/뭐 라구요오후에 도연구소로 
( 2.) J'l J) (sS) : 
노/래， 지/점， 그/렴 
( 0) J'l J'l .J) (ssS) : 
누구/요， 가지 /마， 아니/왜 , 
( 1:1) J'l J'l J'l .J) (sssS) : 
그러지/마， 어다가/니 
(人) J'l Jl 써 (sSs) : 
자/동차， 노/통당， 태 /극기， 이/사람 
(0) J'l h Jl h )>(ssSss) : 
c -。，
그러/면서도， 유리 /한장에， 
다) 앞에서 리듬단위 내의 강세음철은 걸고음량이 크다고 기술했는데 흑자는 그려한 강세 l 
음절이 비 강세음절과 비교할 때 pitch가 높지 않느냐하는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 생 
각한다. 특히 이 문제는 서윷말의 악센트(accent)와도 보는 각도만이 다를 뿔 본질적으로 다 ­
통일한 문제이므로， 서울말의 악센트가 pitch accent라고 주장하는 이는 여기서 필자가 리 ， 
듬단위라고 부르는 말로막내의 강세음절 역시 pitch accent가 있어 다른 비강세음절 보다· 
pitch가 높다고 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그러 나 펼자는 서윷말의 accent가 pìtch accent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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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보며， 동시에 리듬단위내의 강세음절 역시 비강세음절보다 반도시(규칙적으로) 높다 
고 보지 않기 혜문에 pitch가 강세음철의 필요불가결한 속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밝 
혀 둔다. 예를 들어， /연구/같은 리듬단위를 인용형￡로 발음하면 
-ττ- 와 같이 되어 강세음절인 첫 음절 [연]이 둘째 음절 [구]보다 pitch가 높지 
연/구 
만 /연구소/같은 경우는 
- - • 같이 되어 강세음철 〔연]과 비강세음철 [구]는 같은 pitch로 나타냐기 l 
/연 구 소 
혜문에 강세음절이 비강세음철보다 높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형이 아닌 자유로 
운 대화체의 말에서는 비강세음철이 강세음절보다 pitch가 높을 수도 있다. 예를 들연 
의문형 
. 에 서 〔자]는 강세 음절 〔망]보다 pitch가 높게 나타난다. 
/도/망 자/ 
5) 리듬단위 내의 강세위치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듬단위내의 리듬패턴은 강세음걸의 위쳐 즉 강세‘의 위쳐| 
에 따라 결정되므로 강세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살펄 필요가 있다. 리듬단위 내의、 
강세위치는 다음의 척도로 결정된다. 
가) 낱말 한개로 구성된 려듬단위의 강세는 그 낱말의 음걸구조와 모음의 장단에 따라 결’ 
갱된다. 즉 낱말의 첫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긴 모음이 있으연 강세는 바로 그 긴 모음이 ! 
있는 읍절에 놓인다. 
예 . /연구 ['jA:ngu] , /사무['sa:mu] ， "기 세 [gi'se:J 
그러나 낱말의 어느 음절에도 긴 모음이 없는 경우에는 음철의 구초에 따라 달라지는데r 
음절구초가 
(C)V+CV(C)이면 강세가 두번 째 음철에 오고 
예 : 가/갱， 시/간， 사/단장， 다/리，등 음절구조가 
(C)VC+CV(C)이연 강세가 첫음절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예 . /장소"입술"양심"경기도， 둥， 
나) 두개 이상의 낱말로 구성펀 리듬단위 안의 캉세위치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해지‘ 
는 복잡한 문제이나 중요한 것은 의미상의 비중이다. 다시 말하연 하나의 리듬단위를 구성‘ 
하는 낱말중에서 의미상드로 화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낱말에 강세가 오며 그 낱말 속의 어c 
느 음절에 강세가 놓이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앞서 가)에서 밝힌 음절구초와 모음의 장단에 
따라 결청된다. 가령 
/누가그래요/ 
라는 리듬단위가 [누가]와 [그래요]라는 두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경우， 의미 비중에 
따라 [누가]냐 [그래요]중의 어느 것에도 강세가올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는음절구조­






디 ) 리듬단위 내의 강세위치는 앞서 가)와 나)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 
-흥이나 그 밖에도 말하는 이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변동하는 수가 있다. 강세위치의 변동은 
위에서 말한 가)와 나)에 따라 정해지는 위치를 중심A로 하여 전진과 후진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부드럽 고 친절한 태도는 강세가 후진할 혜 특히 려듬단위의 마지막 음철로 나타냐고 
엄숙하고 사무적인 태도는 강세가 앞으로 전진할 때 전달된다. 이는 물혼 여러 음절로 구성 
- 된 리듬단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가령 /그렇지 /같은 리듬단위는 보통 가운데 음절 [렇]에 
강세가 있어서 /그/렇지/로 발음되냐 캉세의 전진과 후진에 따라서 
r그렇지 j， j그렇/지/로 바뀌면서 화자의 태도를 ‘엄숙’과 ‘친절’로 각각 달리 나타낸다. 
/그/래 요/와 같은 말이 r그래 요/와 /그래 /요/와 같이 변 할 수 있음도 같은 원 리 이 다. 
이와 같이 리듬단위 내의 강세위치는 크게 보아 보통위치와 전진 및 후진의 세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또한 선진 또는 후진한 경우일지라도 실제말에서는 없히어 쓰이는 억양에 따 
라 태도의 의미가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그래 /요/란 예를 들어 설명하 
면 /그/래요/의 보통위치에서 강세가 다음 음절로 후진함으로써 친절하고 부도러운 감을 주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에 음절 [요]를 핵심으로 한 억양이 낮내립(low fall)조냐 낮오르내 
- 림조(low rise-fall) 이냐에 따라 ‘친절한’ 태도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6) 세대에 따른 리듬패틴의 차이 
서을말의 리듬패턴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리듬패 
‘턴은 강세의 위치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세대간에 강세위치상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띈다. 즉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장모음을 짧게 발음하므로서 강세위치가 30대 
이후 연령층과는 달리 나타나며 동시에 리듬패턴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가령 젊은 층에서는 
[/전화]， [/사람]， [/소대장] 
같은 말의 첫음절 장모음을 단음화하여 
[전/화]， [사/람]， [소/대장] 
과 같이 강세위치와 리듬패턴을 달리하는 따위이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음절구조가 
(C)VC+CVCC) 
일 때에도 삼십대 이 후의 말에서와 같이 첫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고 두번째 음절에 오는 수 
가 많다. 예 를 들면 [/살림살이]， [/충격 적]， [/격돌커1J 등이 [살/립 살이]， [충격적]， [격/ 
돌케]로 발음되어 강세위치와 리듬패턴이 달라진다. 
7) 말씨와 리틈패턴 
이마 4)에서 말한 리듬단위의 리 듬패턴 즉 
O~ }g h """ ) 씨 Ch Jì ... 써 써) 
.J} 일반적으로 막힘이 없고 유창한 말써 에 나타나는 보펀척인 리듭이다. 그러나 말씨가 달 
라지 면 리듬패턴도 변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 표적인 것이 신중하고 조심스려우며 
때로는 다음말을 찾기 위해 망설이는 말씨에서 나타난다. 이러 한 말써의 리듬단위는 리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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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즉 강세음절이 강하고 길게 발읍되는 것은 마찬가지나 바로 그 
다음 음철이 비록 강세는 없지만 걸게， 때로는 상당히 걸게 나는 것이 다르다. 이를 음악기 
호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Ch.~"')J!J!Ch 써 ... h) 
위에서 결극은 긴 음절이 두개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신중한 말씨의 리듬패턴상의 특정인 
바 긴 두 음섣중 첫째 음절은 강세가 있고 두벤째는 강세가 없이 단지 길기만 한 것이 다르 
다， 만약 두번째 긴 음절도 강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때는 긴 두음절이 각각 별개의 리듬단 
위를 형성하게 된다. 말씨에 따른 리듬패턴의 자이률 몇개 들연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강세 
음절 다음에 오는 긴 음절은 [，J를 해당음절 앞에 더하여 표시한다. 
보통말셰 :신중한 말써 
r정부에서/ : /'정/부에서/ 
r불편한점 이 :j'불/펀한점이/ 
/아/파트라도/ : /아/파/트라도/ 
/이/연구를하연/ : /이/연/구를하면/ 
등
 
8) 리듬단위와 억양 
리듬단위라는 것을 입말의 단위로 보았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리듬단위의 설정 근거 
는 분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단 설정된 리듬단위는 우리말의 연구 특히 음성학적인 연구 
에 펼요한 것이다. 즉 낱말보다 큰 단위이며 실제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한 자연스러운 말 
의 형태이기 해문에 소리값과 모음 및 음절의 길이， 음량등 여러가지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광범하게 관찰하는데 필요한 툴(frame)의 구실을 한다. 예를 들면， 국어의 파열음 [1:l, c , 
기]따위가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화한다는 설명을 볼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째운 
에， 유성음 사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충분한 기술을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리듭단위 
를 이용하면 좀더 정확한 기술을 할 수 있다. 
즉 /썩 은 암/， /이 밤나무/가 
/써/근밤/， /이/밤나무/와 같이 
한 리듬단위로 될 때에는 [밤]의 [1:l J가 [bJ로 유성화 하지만， 
/써/근+/밥/， r이 +/밥나무/ 
와 같이 푸 리듬단위로 나타날 때에는 비록 [+J로 표시된 려듬단위의 경계에 휴지 (pause) 
가 없을지 라도， [님]가 유성화하지 않고 [bJ로 남아 있다. 
또한 리듣단위는 이 논둔의 관심사인 억양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서 억양의 연구 
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리듬단위는 억양에 얹히어 나타냐는 바탕이 된다. 앞서 
이미 지적했듯이 실제의 말은 낱말 중심무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리듬단위 즉 말로막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므로 역양도 리듬단위와 어울려 나타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억양의 연 
구도 리듬단위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리듬단위를 포항하는 문은 
리듬단위 하나 하냐에서의 억양형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전체의 억양형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만 억양의 분석을 완전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 천체의 억양 
을 처음부터 하나의 연속체로 본다면 억양의 분석이 복잡해 질 뿐더러 분석자체가 완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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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는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위에서 말한 리듬단위와 억양이f 
관한 내용을 기술해 본다. 
A) 억양의 기본형태는 강세음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리듬단위는 이미 강세위치흘 
제시하고 있으므로 리듬단위가 억양실현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억양 
의 형태는 리듬단위 내의 음절 수와 강세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한음철로 된 려듬단위의 억양은 평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한음절 내에서 pitch. 
가오료거나내리게 되냐 두개 이상의 음절로 된 리듬단위의 억양은 강세위치가 첫음절에 있 
을혜는 pitch의 오릎과 내립이 여러 음절에 결쳐 실현된다. 단 두개 이상으로 된 리듬단위 
에서도 강세가 끝음절에 있는 경우는 한 음철에서 실현되는 억양과 형태가유사하다. 다음에. 
펀의상 내렴조의 예만 든다. 
예 : (가) 단음절 리듬단위의 억양 
/와j ， j네 j , j왜 j , 둥 
‘ 이 그립에서 두 선은 목소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쐐기의 모양과 위치는 pitch의 변화와 
높낮이를 대강 나타낸다. 여기서는 /와j， j네 j， j왜/등의 단음절 리듬단위가 목소리의 중간 
높익1 에서 캉하게 시작되어 점점 낮아지며 동시에 소리도 약화함을 표시한다. 
(나) 다음절 리듬단위의 억양 
a) 강세음절이 최종 음절에 있지 않을 때의 억양형태. 
r간다j /먹/었다/ /아니/왜그래/ 
- .- - . 
여기서 작은 점은 비강세읍절을 표시한다. 
b) 강세음절이 최종음절에 있을 혜의 억양형태. 
/간/다/ /먹 었/다/ /아니왜그/래/ 
-、 .. ‘ ) ... \ 
여기 든 예는 비록 리듬단위의 음절 수가많다하더라도 강세가최종 음절에 있￡면 억양악 
기본 패턴이 가)의 단음절 억양과 같다는 것을 예시하며 나)의 a)가 보편적인 리듬패턴에 
따른 억양이라 한다면 b)는 앞서 5)의 다)에서 설영한대로 화자의 태도에 따라 강세가최종 
음절로 이동한 경우의 리듬패턴이요. 억양의 실현 형태라고 볼수 있다. 
B) 의미 기능으로 보아서 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pitch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앞 부분의 pitch변화도 억양의 전체적인 의미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다음의 두­
려듬단위로 구성된 문의억양에서 
a) r언제 +/왔니 /, 
‘ _. -.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23 
b) l'언제 +/왔니 / 
.-를二」 
a)와 b)는 최종 리듬단위의 억양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앞에 있는 리듬단위의 pitch형태가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a)와 b)의 전체적인 억양형태가 달라점과 동시에 억양의 의미 즉 이 
경우 화자의 태도에 차이가 들어난다. 즉 a)는 상대에게 관심을 깊이 표시하는 명쾌한 태도 
를 나타내며 b)는 비록 같은 의문이긴 하나 a)에 비해 대화 자체와 상대에 대한 관심과 흥 
미의 갱도가 약하고 명쾌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억양을 분석할 때에는 문의 끝 부분에 나타나는 pitch의 변화와 형태 뿐 아니라 
그 앞 부분의 형태도 고찰해야 하는데 우리말의 억양분석에서 여기서 기술한 리듬단위를 이 
용하여 우선 리듬단위로 구분되는 각 부분의 pitch 형태를 일단 기술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전체의 억양패턴에 도달하는 것이 좀 더 완전한 기술 방법이 되리라 본다. 
이로써 억양의 연구에도 리듬단위가 필요한 것임을 밝히고 서울말의 억양형태와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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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 훨움 
i효효꿨 (陸土) : 제 가 지 금까지 는 영 어 는 stress-timed language이 고 한국어 는 syllable-timed language라 
고 해서 stress가 없는가 생각했더니 선생닙 말씀을 듣고보니 stress가 있다는 것올 새삼 느껍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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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가 없다고 느끼게 되느냐하연 제가 미국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사람’ /saram/을 따라서 하 
도록 할 것 같으연 (sáramJ 또는 (sarámJ과 같은 반응이 항상 나오는 것을 올 때， 그 사람은 같은 말 
에 다른 stress를 넣 는 정 으로 미 루어 내 가 경 우에 따라 stress을 다른 곳에 주어 말음하기 때 문이 아닌 
가 또는 ‘어서 요십시오’ 할 것 강으연 (;)s;) 이ib\ioJ ‘어서 오십 시오’ 이 것도 라랄라 이런 pattern어1 
징 어 넣ξ려는 것이 아닌가 이 렇게 되는 것을 봐서 우리 말에는 stress가 없지 않은가하고 생각을 했는 
데 stress가 있다는 것으로 우선 제가 인갱이 됩니다. 질문으로는 만일 stress가 있다연 영어와 마찬가 
지로 primary, secondary, tertiary의 계단이 있겠는가 아니연 없겠는가， 두번째로 handout에 열네가지 
의 pattern , pattetn 인지 자료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이 좀 더 구체 화되었으연 좋겠읍니다. 
총찮웰 : 첫째로 stress를 인청하신다니까， 저와 동강이라서 고맙습니다. 두벤째는 대개 우리나라 
rhythm은 syllable-timed rhythm하고 stress-timed rhythrn 두가지 중에 서 대 개 여 태 까지 의 말씀들을 보 
연 syllable-timed에 가쌍다， 또는 syllable-timed rhythm이 라고 하는 것 을 저 도 알고 있 읍니 다만 제 가 판 
단하기에는 오히 려 있다연 syllable-timed rhythm 보다는 stress-timed rhythm에 가깡다고 말씀드려고 
싶고 영어와 우리말을 비교할 때 아까 질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칙 접 영어를 배 울 때도 느끼고 
가르칠 때도 느끼고 우리말을 영극사람에게 가르철 째도 느꼈읍니다만 우리말의 stress가 훨씬 약합니 다. 
우리 말의 stress는 있긴 하지만 약합니다. 대문자 S로 나타난 캉세가 영 어의 강세보다는정도가 약합니 
다. 약하기 때문에 영어와 일대일로 비교할 때 우리말에 강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읍니다. 제 
가 보기에는 rhythm pattern으로 봐서 제겐 척도가 rhythm pattern인데 -거기에 장단과 캉약이 있어시 
또 모음의 음가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올혜 강세의 치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질문은. 영 어 와 같이 one , two, three, four 같이 몇 개 의 동급이 있느냐， 이 것은 제 가 역 양 
을 다루고， accent를 다루고 하는 과청 에 서 볼때 아직 two degrees 측 unstressed , stressed 두가지 로 족 
하지 않은가 봅니다. 발굴의 여지가 많으니까 누구도 장당할 수 없는 문제겠지요. 
총季順(서울大) : 치도 운율소에 대해 서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지 금 검선생님의 말 
씀대로 한국어에도 stress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읍니 다. 그런데 아까 그 문자 S의 특정을 
intensity와 소리의 음질 ， 음가라 할까요? 그리고 길이 이런 것으로서 그 prominence가 나타냐는 것으 
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억양(pitch) 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플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도 
Fich tner, Gimson도 전부 음조에 억양을 적용해서 오히려 강도보다는 예를 들연 import, imp6rt를 발음 
할 때 강도 (intensity) 만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억양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여 
억양을 가지고 four stress levels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prominence를 나타내는 페도 들어가야 하 
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선생닝 이 /따핫따/라든지 하는 리듬을 제시하셨는데 그러한 리듬군올 하나， 둘， 
또는 세개 있다 할 경우에 그 하나에 강세음철 (stress syllable) 이 하나씩 반드시 있는 게 아닝니까 ? 
그렬 경우 둥시성 (isochronism) , 주강세 (major stress) 하고 그 다음 주강세 안에 약음절이 몇개 있던지 
그 시간이 똑 같다. 풀론 지금 Schane, Bolinger 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네 음철이 념으연 네 
응철의 약강세 그 중에 하나가 주강세로 변한다는 수청론도 나와 있는데 우리말도 그런 식으로 stress 
pattern 즉 rhythm group이 있다연 둥시성의 문제도 약간 연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휩니다. 
총홉웰: 첫번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옷 드린문제입니다. 이션생님의 말씀대로서양의 모든 음 
성 학자들이 영 어 를 예 로 돌어 볼 때 억 양의 중요성 intensity의 중요성 올 prominence를 따질 때 치 고 있 
읍니다. 저도 지난 운려대학보에 썼을 혜는 언급했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했읍니다. 그렇 다고 
해서 억양이 펼요 불가경한 강세음철의 특성 이라고 보기 어 렵 다는 것은 통계척으로 볼때 상당수의 강세 
음철의 억양이 높은 때 문이죠.그러나반대로 억양에 며라서는 낮은데서 올라가는 억양이 있는데 역시 강 
하고 음가가 충실하고 제가 제시한 조건들은 다 들어 맞지만 역시 억양은 낮은 경우가 생겨요. 그렇 기 때 
문에 낱말들은 완전히 고링상태 에서 인용형 (citation form)으로 인용될 때는 실제 살아 있는 chain에서 
는 그게 대부분 들어 맞지만 예외가 있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번에 문리대학보에서 언급했듯이 그것↑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25" 
을 불요불급한 자질 이 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한 것 업 니 다. 또 한가지 말씀은 소위 동시 성 (isochronism)‘ 
의 문제， 영어는 가령 강세가 2개 있을 때 앞의 것과 그 다음 것을 발음하는 시간이 같다는 것 아니겠 ’ 
어요. 그걸 따지려연 물론 아까 말씀한 제일강세와 제이강세도 따져야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세 가 영 어 보다도 약하고， 동시 성 (isochronism)의 문제 가 지 금 미 국이 나 영 국자체 서 도 성 럼 불가능하 
다는 반론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말이 영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역시 그것의 영어와 
한국어에 일대일의 적용이 어렵지 않은가 보고， 마지악의 것과 관련하여 제1.제 2강세의 구별은 우리말­
에도 가능합니다. 가령 이숭녕박사가 20년 전에 쓴 “서울말의 accent"라는 글에도 가령 ‘북진통일’할 째 
강세가 3， 4동분 되어 나타나고 ‘남북통일， 서울대학교’ 등에 강세의 둥급이 많다고 했읍니다. 저는 운융 
(prosody) , 음조 (intonation) , 리 듬 (rhythm) 둥을 다루는 과정 에 서 현대 서 울말올 취 급할 에 그렇게 자 
세한 구분의 펼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직 하지 옷한 것인데 울흔 정도(grade)에 치이가 있을 거고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2개 이상의 동급을 둘 필요가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총훌浩(西江大) : 인도게르만어가 역사척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게르만어가 뛰쳐나와 제일차 음운추이 
를 일으켰올 뿐만 아니라 강세체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두음에 강세가 오도록 고정이 됐다고 
알고 있읍니다. 게르만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게르만어플은 옛날로 올라갈수록 자유형 accent는 가 
령 어떤 다음철 영사가 아푸데나 accent가 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격일 째는 카령 첫음철에 accent가 
오고 2격으로 쓰일 혜는 둘째 또는 셋째 음철에 온다떤지 하는 유형을 띠어 자유형 강세 또는 자유형 
accent라고 말하는데， 그 대신 게르만어를 볼 것 같으연 대체로 몇 음철이거나 상관없이 외래어가 아닐 
때는 주로 첫 음철에 옴니다. 이선생념의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말이 자유형 accent 언어라고 불 수 있 . 
는지 뭉고 싶고， 둘째로 서양말의 accent라 할 것 같으연 어휘적요로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동이 
된다 할 것 같으연 서양의 자유형 accent하고도 유형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섣영 
하여 주십시요. 
킬，，~월 : 자유형，고정형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영어의 import , impórt 둥 지적이 된 예， 모두 품사의 
변화가 있고 또 의미상의 변화가 있고 기타 딴 예에서는 이렇다. 그런데 저는 우리말 강세위치 결정 과 
갱에서 첫째로 이것은 아까 lexicaIly long vowel이 강세위치 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 
이 없어서 그것도 옷한건데 지금 10""'20代의말에서는 30代이상의 성인말하고도 다릅니다. 같은 서울 사 
랑이라도 세대에 따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영어와 비교해서 뚜렷이 다른 것은 어휘척 기능 
(lexical function)을 하는 부담이 많지 않다， 영어의 경우 강세흘 하나 찰옷 찍으연 뜻을 오해하는 가 
능성이 많은데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주는 부담이 많지 않기 해운에 그런 경우가 않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하려다 옷한 것이지만 이런데서는 강세 또는 제가 말한 리듬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요즘 “그건 너 ”하는 유명 한 유행 가가 있죠. 대 부분 유행 가에 관심 이 없고 가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너” 즉 “저기 건너， 저 건너의 무슨 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강세가 반드시 필요해 
요. 저도 나중에 알았읍니다만 “그건 너 때문이야”하는 “너 예문이야”하고 syntax가 되어 있다면 ‘i건 
너 이렇게 두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휘적￡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지요. 또 보리하고 쌀윤 
다른 건데‘보리말할 에는 복합어로서“호리쌀”에 하냐가 있고 맙니다.그런데“호려， 쌀”할 혜는 두개 다 
있어야 돼죠.“보리와 짤”이런 식으로 할 때는 고정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유 
스러워 응조(intonation) 와 더 밀접한 영향올 갖고 전진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점에서 어휘적으로 고정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phonetic structure에 의해 결정된다는 갱이 영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말은 너무 ­
도 자유스렵다는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